12:51 감사합니다
13:09 제가 정말 오래 살다 보니까 (Tiny Desk Korea에 출연하게 되네요) 타이니 데스크의 내츄럴한 명연주들과 공연들을 보고 자란 한국의 뮤지션이 어쩌다 보니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에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인데, 너무 떨립니다. 
13:41 너무 떨리는데,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13:55 멤버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럼에 김영진(Yeongjin Kim), 베이스에 정상이(Sange Jung). 저희는 윤석철트리오입니다. 다음 곡 연주하겠습니다.
20:05 감사합니다.
20:21 저는 Tiny Desk Concert가 진짜 좋았던 것이.. 뭔가 손에 안잡힐 것만 같은 멋진 뮤지션들이 네추럴하게.. 가끔 어떤 편은 실수를 하기도 하고 멤버들끼리 웃으면서 장난 치기도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들도 저의 인간적인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54 실제로 (그 상황에) 처하면 멋진 분들은 뭐 어때하고 넘기고 그렇긴 하겠지만 저는 조금 창피하네요. 
21:07 윤석철트리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